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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노래 

 —봉선화와 홍난파 선생—

나    운   영

   

          울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한국 사람이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봉선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난파蘭坡 홍영후(洪永

厚, 1897~1941) 선생은 우리나라 양악계의 대 선구자인 동시에 민족음악 건설의 공로자요 은인이다. 선생은 

29세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음악잡지  「음악

계」를 발간하였고, 41세 때에는  「경성방송 관현악단」을 조직하여 모차르트의 <주피터 심포니>를 초연하였다. 

선생은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 음악 사업가, 음악 교육가, 음악 평론가인 동시에 창작소설, 번역소설, 역가譯

歌, 작가作歌 등 문필가이기도 하였다.

    특히 작곡가로서의 선생의 업적을 더듬어 보면 <관현악 조곡>(즉흥곡, 소 론도, 동양풍 무곡舞曲), <관현악부

附 독창 조곡組曲>(나그네의 마음)을 비롯하여 바이올린 독주곡 <하야夏夜의 성군星群>, <동양풍 무곡> , <애수哀

愁의 조선>, <로맨스>, 「조선가요 작곡집」, 「조선 동요 백곡집」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기었다. 그러면 민족의 노래 

<봉선화>는 과연 어느 때에 어떤 동기로 지은 곡일까?

    <봉선화>의 작사가인 김형준(金亨俊, 1884~?) 선생은 홍 선생과는 사돈 간이 된다. 즉 홍 선생의 조카인 홍

성유(바이올리니스트)님의 부인인 김원복(피아니스트)님의 춘부장이 바로 김 선생이시다. 김인식, 이상준 선생

과 함께 양악 수입기에 있어서의 3대 공로자의 한 분인 김형준 선생과 이와 같은 인연이 있다는 것은 우선 흥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선생이 이 곡을 작곡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15년간 같은 학교에서 일을 보

신 독고선(獨孤璇) 선생 말씀에 의하면 3・1운동 직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음악학교에 복교하려다 거절당

한 후 귀국하여 비분에 넘친 심정으로 이 곡을 작곡하였다고 한다. 즉 선생은 1915년 3월에  「조선정악전습소朝

鮮正樂傳習所」 바이올린 과를 졸업하고 다음 해에 같은 전습소의 교사로 있다가 1918년 4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음악학교에 입학하였으나,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일단 귀국하였다가 복교하려던 것이 거절당한 모양이다. 

이리하여 1922년 9월에  「연악회硏樂會」를 창설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한편 1925년 4월에 음악잡지  「음악계音

樂界」를 창간하였고, 동  9월에 제1회 바이올린 독주회를 여는 등 눈부신 활동을 하다가 1926년에 다시 일본으

로, 1931년 6월에는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해에 <봉선화>를 작곡하

였는가 하면 1921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선생의  「제1 창작집」 (처녀혼處女魂) 유고遺稿의 첫 페이지에 이 <봉

선화>의 반주악보가 '애수'라는 제목으로 실려져 있는데, 가사는 빠져있으나 1921년 작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

라서 독고선 선생의 말씀과 일치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첨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 동요 백곡집」은 1929년에 출판되었고,  「조선 가

요 작곡집」은 1933년에 출판되었으니 이러한 곡들보다 훨씬 전에 작곡된—말하자면 노래로서는 <봉선화>가 처

녀작(?)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 곡이 또한 선생의 대표작인 동시에  「민족의 노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매우 

의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가곡이란 먼저 가사가 좋아야 하는데 사돈이자 음악계의 선배인 김형준 선생의 가사는 일제하에 신음하는 우

리 민족의 쓰라림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며 선생의 마음을 찔러 선생으로 하여금 심혈을 기울여 작곡을 하게 하

였을 것이 분명하다.

         북풍한설 찬 바람에 네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봉선화>는 가사는 물론 곡도 대단히 잘 되었다고 본다. 애처로우면서도 용기를 북돋아 주는 참으로 아름다

운 곡이다. 일제는 이 곡의 가사가 너무도 민족적이라 하여 마침내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우

리는 이 노래를 사실상 애국가처럼 몰래 숨어서 불렀던 것이다.

    민족의 노래 <봉선화>가 국내에서는 이처럼 절대로 부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데  8・15전에 소프라노 김천

애(金天愛, 1919~1995) 여사가 일본 동경에서 음악학교 졸업연주회 때에 흰 치마저고리를 입고 감연히 나타

나 <봉선화>를 독창함으로써 거기에 모인 일본 사람은 물론 한국 학생들에게 큰 감명을 준 이래 해방 후 다시 김 

여사에 의해 널리 불려 이제는 김 여사를 보면 <봉선화>가 연상되고 <봉선화>를 부를 때마다 김 여사를 연상케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봉선화>와 김 여사는—마치 김형준 선생과 홍 선생과의 경우와 같이—떼려야 뗄 수 없

는 관계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봉선화>야 말로 우리 가슴 깊이 사무쳐  「민족의 노래」로서 영

원토록 남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굴욕외교 반대屈辱外交 反對」를 부르짖고 있는 이 현실에서 <봉선화>를 다시 불러 볼 때마다 8・15 전

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금할 수 없다.

 < 1965. 8. 思想界 >


